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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 EBS 사장은 인권기반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이행해야”

 -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 국정감사에 부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듣고자 했던 대답을 얻었다. 뜨거운 여름,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똥 밟았네’ 뮤직비디
오 마케팅에만 열중하던 EBS를 상대로 해당 작품의 심각한 폭력성과 인권침해·성차별·생명경
시를 폭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던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당시 EBS의 공식 
사과는 없었고 에피소드 일부 시청등급 부분 상향조정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은데 대해 결국, 
김명중 사장이 지난 10월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타를 받는 수순으
로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의 “일부 회차의 시청등급을 7세인데 몇 개의 경우만 12세 관람으로 상향 조정했
다. 이게 가능한 건가? 이는 시청자 기만한 것 아닌가?” 라는 질의에 그는 "경고하는 의미에
서 했기 때문에 12세로 올리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이 문제는 더 점검해서 적절성 여부 검
토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 또한 윤영찬 의원의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질의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답했다.

 EBS는 국내 유아 애니메이션 유통 미디어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방송으로
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기반 삼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가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우수한 애니
메이션을 제작·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작품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에 '공동
제작이라서 외부에 제작을 준 작품 이었다'는 변명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논리라면 EBS 운
영도 외주 주어야 맞다. '기획 단계부터 유해성 문제를 점검 하겠다'는 김명중 사장의 언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의 제작가이드라인을 인권에 기반 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미디어에 다양한 색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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